
한국역사연구회 회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동현입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로 저의 연구에 영감을 제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
내 한국사 연구자의 모임인 한국역사연구회에 “디지털 역사학 연구반” 조직을 제안하고자 합
니다. 이하에서 필요성과 저의 계획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이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에 디지털 방법론을 도입해 융합 연구를 
추진하는 디지털 인문학과 계산사회과학이 대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껏 진행
된 디지털 인문학 관련 논의는 데이터과학 연구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인문학자들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역사학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언어학과 문학에서 쓰이는 방법론을 역사 데이
터에 뚜렷한 목적 없이 적용해 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실물 사료의 디지털화를 디지털 역사
학이라고 이해하는 등 개념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사 연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역사학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사료의 구득과 독해에 전문성을 갖춘 역사학자가 주가 되어 한국에서의 디지털 역사학을 
정착·심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디지털 역사학 분야의 흐름을 수용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저처럼 디지털 역사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한국역사연구회 내부에 
반드시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반 결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반
은 국내외 분산돼있는 디지털 역사학 및 디지털 인문학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과의 연결점 역
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반이 편성된다면, 저의 주도하에 대면 발족 모임을 가진 뒤, 월 1회(변동 가능) 온라인 
모임, 세미나와 워크숍 등의 자리를 통해 국내외 디지털 역사학 현황을 짚어보는 한편, 유관 
디지털 기술(Python, R, GIS 및 각종 소프트웨어 등)과 역사학 데이터의 접목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임의 장기적 목표는 참여자들과 함께 국제저명학술지에 역사학 
및 디지털 역사학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한국사를 소재로 탁월하고 창의적인 
디지털 역사학 성과물을 함께 생산하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에 이메일 주소를 첨부하
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대환영이며, 그 외에 연구반 결성과 관
련하여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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